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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 서울역에서 폭행당해


어제 아침 (목요일) 두명의 미군 병사가 서울역에서 세번에 걸쳐 언어적 물리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군 병사의 진술에 의하면 하사 한명과 한국계 상병 한명이 군복을 입고 역사 밖에서 공무 수행중이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 남자 한명이 다가와 이유없이 욕설을 했습니다.  두번째도 한 남자가 하사의 멱살을 잡고 밀려고 하자 한국말을 하는 상병이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한국계 상병이 두번 다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세번째는 더욱 심한일이 벌어졌는데 이들 군인들이 열차 도착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역구내로 들어서자  한사람이 다가와서  상병을 잡고 가슴을 찔러대며 U.S. Army 라고 쓰인 표찰을 잡아 채고 계속 한국말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했다고 병사들이 말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냥 피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들을 따라 오면서 폭언을 하고 잡아 당기고 밀어젖히기를 계속했습니다.  병사들은 그사람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기위해 애쓴것 외에 반복되는 언어적 물리적 괴롭힘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리포터와 카메라맨들을 포함한 소수의 군중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카투사 출신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이 병사들을 도우러 와서 간신히 그 사람을 떼어 낸뒤 이들을 버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버스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저속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